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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 (불안) 
 

“여기 단순히 그려진 것 같은 그림 속에는 항상 반복되는 것이 있다. 

저 절름발이는 스스로를 묶어서 끌고, 밖으로 외출을 나가려고 한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절름발이도 묶은 자신도 아니다. 아무도 나갈 수 없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구속과 틀이다. 

내가 피곤하고 불안 해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과 쉽게 이야기 되고 함께 바라보고 하며 일상에서도 숨겨지고 외면되기 보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외면되는 것이 사회에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소외되는 것을 내 이야기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이거나 경제, 현실 등을 설명하며 이야기 할 수는 없다. 

포괄적, 사회적 범위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시각적으로 난 그것을 바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가 속한 범위에서의 느낌 뿐 이다. 

내 생활 속에서 나는 사람들을 만나며 불안 해 하고, 경제적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 해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함에 또 

불안 해 한다. 

결국,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함께 있어도 불안하다. 

불안은 겉으로 잘 들어나지 않는다. 내게 있는 불안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되면서도 이것을, 스쳐 지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볼 수 있도록 풀어 놓을 수는 없다. 

풀어 놓는 다는 것이,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불안은 타인에게 전염되기 보다는 자신에게 확장되는 특성이 있다. 

불안은 풍선과 비슷한 것이라 생각 한다. 

풍선에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될 진 누구든 알 수 있다. 

부풀 때로 부푼 풍선을 나는 이미 여러 개를 품고 있는 느낌이다. 

불안을 담아내는 내 작업은 딱딱한 사회적 개념을 설명하거나 타인과의 일방적인 소통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해소, ... 불안을 평범하게 하는 것,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 처럼 불안은 병이 아닌 평범한 일상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작업이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긍정하길 반복하는 것이 내 작업의 시작이며 끝이다. 나는 작업을 통해 반복되는 이 과정으로 내 

그림과 대화를 하게 된다. 

고립된 내 안의 자아, 불안에게 통로를 만들어 스스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2008년 성유진 (yujin,sung)  

 

Copyright (C) 2008~ www.sungyujin.co.kr All rights reserved.  
All information on this site is copyright by www.sungyujin.co.kr  

 

http://www.sungyujin.co.kr/�

